


                    대강절 

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 



Worship 

In Spirit 

and Truth 





1. 주님 주 - 신      거룩한   날 

기쁨  으 로     주  앞에 와 

 기도 하 - 고      찬양 하며 

주께  경 배       드립니다 

51. 주님 주신 거룩한 날 



 내게 주신       귀한    물질 

하나님께      드리오니 

 기뻐   받 -  을 예물로 서 

열 납 되게   하옵소서 



2. 내게 있 - 는      귀한 것  을 

주님  앞 에     다  바쳐도 

 주님 주 - 신      큰사랑  엔 

부족  할 것       뿐입니다 

51. 주님 주신 거룩한 날 



 구원 하 신     나의  주님 

크신 은혜      생각하면 

 주께   힘 - 써    바치 겠  네 

아까울  것   무엇이랴 



3. 내가 받 - 은      모든 것  은 

하나  님 의     선물  이니 

 마음 과 - 뜻     다하 여  서 

겸손  하 게       드립니다 

51. 주님 주신 거룩한 날 



 주님 기 뻐     받 으 시니 

바치는 나      즐겁도다 

  복의   근 - 원   하나님  께 

영원  토 록    감사 하리      아  멘 



Offertory  

prayer 김순배 강도사 











   

          다같이 



 

 누가복음 (Luke) 

15:1-24 



 
(눅 15:1) 
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
오니 
(눅 15:2) 
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
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
(눅 15:3) 
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
 
 

http://biblehttp://bible&MenuCd



 
 
(눅 15:4) 
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
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
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
 (눅 15:5) 
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
 (눅 15:6) 
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
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
 (눅 15:7) 
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
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
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
 



 
 
 
 
 
 
 
 
 
 
 
(눅 15:8) 
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
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
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  벧후3:9 
 (눅 15:9) 
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
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
노라 하리라   롬1:15, 히12:2 
 (눅 15:10) 
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
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
이 되느니라 
 
 

http://kcm.co.kr/bible/kor/2pe3.html
http://kcm.co.kr/bible/kor/2pe3.html
http://kcm.co.kr/bible/kor/Rom1.html
http://kcm.co.kr/bible/kor/Rom1.html
http://kcm.co.kr/bible/kor/Heb12.html
http://kcm.co.kr/bible/kor/Heb12.html


 
 
 
 
 
 
 
 
 
 
(눅 15:11)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
아들이 있는데  
(눅 15:12)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
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
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
각각 나눠 주었더니 
(눅 15:13)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
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
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
(눅 15:14)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
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
 



 
 
 
 
 
 
 
 
 
 
(눅 15:15)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
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
치게 하였는데 
(눅 15:16)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
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
(눅 15:17)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
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
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
(눅 15:18)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
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
지었사오니 
 



 

(눅 15:19) 
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
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
리라 하고 
(눅 15:20) 
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
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
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
(눅 15:21) 
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
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
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   
 

 
 

 



 
 
 
 
 
 
 
 
 
 
(눅 15:22) 
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
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
을 신기라 
 (눅 15:23) 
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
가 먹고 즐기자 
 (눅 15:24) 
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
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
하더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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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회 기도 

김순배 강도사 





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나오셔서 

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 

환영합니다. 
 









I will be with you always even 
until the end of the world 


